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멋진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조르고 졸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멋진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바로바로 ‘사울’ 

왕 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잘 듣고 따르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나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옵니다. 

그것을 가져서는 아니되시옵니다.

아니다. 이렇게 좋은걸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하하나님도 다 이해하실꺼다. 내가 왕이지 않느냐 가자.

이렇게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울왕을 보시며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며 후회하셨고 그 마음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내가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롭구나. 사울이 내말을 도통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사울이 왕이 되더니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구나... 허허...

............................................................................................................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몹시 근심하면서 사울왕에게 갔습니다. 

왕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중요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물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하하하... 아이 난 또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제제가 하나님을 또 엄청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하 하하.. 



하지만 사울왕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옵니다. 

그것을 가져서는 아니되시옵니다. 

아니다. 이렇게 좋은걸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꺼다... 내가 왕이지 않느냐.

............................................................................................................   

하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아!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괜히 세웠구나. 저렇게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는 녀석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너는 지금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그의 아들 중 한명을, 왕으로 세우거라.

주님, 그렇다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대신할 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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